
Ⅱ . 2002년 장기손해보험 경영성과 분석

1. 분석결과

□ FY' 01 손해보험회사2)는 8,2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이익의 약

45%인 3,603억원3)을 장기손해보험 종목에서 시현

□ 장기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이 FY' 00의 626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

환된 주요 원인은 2001년 4월 위험률 체계개편 및 회사의 계약심사

강화에 따른 보험영업수지의 안정과 2001년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투자영업수지의 개선 때문임

□ 이원별4)로는 위험률차 이익이 2,026억원으로 전체이익의 56%를 기

록하였으며 이자율차 이익 1,213억원(34 %), 사업비차 이익 364억원

(10%)을 나타냄

□ 상품유형별5)로는 질병보험이 1,152억원으로 전체이익의 33%를 보였

으며 상해보험 733억원(20%), 개인연금보험 693억원(19%), 운전자보

험 445억원(12%), 재물보험 315억원(9%), 저축성보험 265억원(7%)

순으로 이익을 기록하였음

□ 원수보험료 10만원 당 이익은 질병보험 10,935원, 상해보험 5,134원,

개인연금보험 3,021원, 운전자보험 2,568원, 재물보험 1,936원, 저축

성보험 169원 순으로 이익을 실현하였음

2) 리젠트화재를 제외한 10개 손해보험회사
3) 개인연금보험의 이익을 포함한 금액임
4)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대 이원별 손익을 3대 이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에 따라 준비금관계 손익은 이자율차 손익에, 기타손익은 사업비차 손익
에 포함하였음

5) 장기손해보험 판매상품을 주된 보장내용에 따라 6대 유형(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저축성 및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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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별/ 상품유형별 손익 구성

□ 이원별 손익 구성

- 위험률차 이익이 가장 크며, FY' 00에 손실을 보인 사업비차 손익과

이자율차 손익 역시 이익을 기록

< 그림 1 > 이원별 손익 구성

□ 상품유형별 손익 구성

- 저축성보험 등 모든 유형의 상품이 이익을 시현하였음

< 그림 2 > 상품 유형별 손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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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별/ 상품유형별 손익 구성

- 위험률차 손익은 상해, 운전자, 질병 및 재물보험 순으로 기여하였

으며

- 사업비차 손익은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된 질병보험을 제외한 모

든 상품이 손실을 보이거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비 운

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됨

- 이자율차 손익에 가장 큰 몫을 한 상품은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으

로, 이는 운용대상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2001년의 주식시장

활황등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상회한 결과임

< 그림 3 > 이원별/ 상품유형별 손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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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유형별 손익기여도 분석

□ 손익기여도 분석 요약

- 위험률차는 상해보험, 사업비차는 질병보험, 이자율차는 개인연금보

험에서 가장 큰 이익이 발생

- 저축성보험, 재물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사업비차 손실이 크게 나타

났으며 이자율차 손실은 운전자보험에서 발생

< 표 1 > 이원별/ 상품유형별 손익기여도6)

( 단위 : 원 )

구 분 위험률차 사업비차 이자율차 합 계

상 해 4,572 389 173 5,134
운 전 자 3,556 - 641 - 348 2,567
재 물 2,133 - 736 539 1,936
질 병 3,513 6,846 576 10,935
저 축 성 104 - 1,283 1,348 169
개인연금 1,070 - 58 2,008 3,020
합 계 2,566 462 908 3,936

□ 상품유형별 전체 손익

- FY' 01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전체 손익은 질병(10,935원), 상

해보험(5,134원) 순으로 이익을 기록

- 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이익이 저축성보험 보다 높음

6) 분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률차 및 사업비차 이익은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이자율차 이익은 책임준비금 10만원 기준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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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전체손익 기여도

( 단위 : 원 )

□ 위험률차 손익

- 이익규모는 FY' 00에 비하여 평균 4배 정도 증가하였음. 특히, 운전

자 보험은 교통상해 위험률 체계개편(2001.4), 교통사고 감소 및 회

사의 계약심사 강화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9배 증가하였음

< 그림 5 >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위험률차 손익기여도

( 단위 : 원 )

- 6 -



□ 사업비차 손익

- FY' 01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사업비차 손익은 질병(6,846원)

및 상해보험(389원)분야에서 이익 실현

- FY' 00의 사업비차 손실규모는 약 1,046억원으로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14,007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 상해보험의 흑자 전환과 운전자, 재물 및 개인연금보험의 사업비차

손실규모가 전년도 대비 약 7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4,617원의 이익을 기록

- 저축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대비 손실규모가 약 50% 증가

한 점이 특이사항임

< 그림 6 > 원수보험료 10만원 기준 사업비차 손익기여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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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차 손익

- FY' 01 책임준비금(연 중앙) 10만원 기준 이자율차 손익은 개인연금

(2,008원), 저축성(1,348원) 순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등 질병보험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상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

- 특히,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 운전자보험은 기 판매한 고금리(예정이율 8%)상품의 구성비가 다른

상품보다 높아 손실이 2년 연속 발생

- 질병보험은 책임준비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책임

준비금 10만원 기준 이자율차 이익이 712원에서 576원으로 다소 감

소하였음

< 그림 7 > 책임준비금 10만원 기준 이자율차 손익기여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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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별/ 이원별 손익 분석

□ 회사별 손익의 이원별 분석

- 일부 극소수 회사가 전체손익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손실

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업비차 손실 규모가 이자율차 이익과 위험률

차 이익을 더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임

- 손해보험회사 모두 위험률차 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회사간 이익규모

는 큰 차이를 보였음

- 사업비차 이익을 기록한 회사는 4개 회사에 불과하며 회사간 이익

규모의 차이는 위험률차 이익보다는 크지 않음

- 대부분의 회사가 이자율차 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이자율차 이익이

업계 평균보다 큰 회사가 전체 이익도 업계평균보다 큰 규모를 실

현

□ 따라서 회사별 손익은 이자율차 손익규모에 가장 많이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이원별로 살펴볼 때 손실을 기록한 회사 수가 가장 많

은 부분은 사업비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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